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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톤급 뮤셀 사출성형기 최초 개발
동신유압, 세계 첫 개발 상업화 성공 … 대형․경량화․원료절감 가능

초임계 기술을 활용해 전력과 수지 원료를 대폭 절감하면서도 품질은 더 좋은 플래스틱제품을 훨씬 빠른 속

도로 생산할 수 있는 뮤셀(MuCell) 사출성형기 중 최대규모인 1600톤급이 국내기업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

됐다.

사출성형기 전문기업인 부산의 동신유압은 6개월여의 노력 끝에 1600톤급 뮤셀 사출성형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해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5월18일 밝혔다.

뮤셀 사출성형기는 초임계 상태(기체나 액체를 일정이상 압력 및 온도를 가하면 기체도 액체도 아닌 상태로 

변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나 질소를 플래스틱 수지와 혼합해 미세한 기포를 갖는 플래스틱제품을 만들어내는 

기계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1000톤급 미만의 중․소형급만 개발됐다.

뮤셀 사출성형기로 플래스틱제품을 생산하면 무게를 최대 50%, 수지 원료비는 33%,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는 12% 이상 줄일 수 있고 제품의 생산속도는 기존 사출성형기에 비해 평균 37%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제품의 휨 현상이나 뒤틀림을 방지하고 치수의 정확성도 높아 레이저 프린트와 카메라 등 정 성을 요하

는 부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600톤급 뮤셀 사출성형기 개발에 따라 지금까지 일반 사출기로만 생산하던 자동차의 범퍼 등 내외장재와 

가전제품의 플래스틱 부품을 뮤셀 사출기로 생산할 수 있게 돼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경량화가 가속화될 전망

이다.

특히, 국제적인 고유가에 직접적인 향을 받는 플래스틱을 이용한 각종 산업의 원가절감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신유압은 앞으로 2000톤급 뮤셀 사출성형기 개발에 나서 2005년 중에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사출성형기의 크기는 액체 상태의 플래스틱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지 원료를 고압으로 금형 속으로 분사했

을 때 금형이 벌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조이는 힘(항체력)을 나타내는데, 일반 사출성형기는 현재 4000톤

급까지 개발돼 있고 톤수가 클 수록 대형 제품을 생산하는 데 이용된다.

동신유압 김지 회장은 “대형 뮤셀 사출성형기 개발은 앞으로 각종 제품의 경량화와 정 도 향상을 통한 기

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고유가 시대에 원가절감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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